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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파트너' 강상윤 월드컵 간다…4년 전 오현규처럼 동행

등록 2026.06.01 10:16:47

[서울=뉴시스]홍명보호 훈련 파트너 미드필더 강상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도전하는 홍명보호의 훈련 파트너로 사전 캠프에 함께했던 미드필더 강상

윤(전북)이 본선까지 동행한다.

1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강상윤은 소속팀과의 협의를 거쳐 월드컵 일정이 끝날 때까지 대표팀에 남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월드컵 기간 대표팀과 동행하는 게 선수의 성장과 대표팀의 대회 준비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사전 캠프에 훈련 파트너로 강상윤과 함께 센터백 조위제(전북), 골키퍼 윤기욱(서울)을 발탁했다.

그리고 이들 중 윤기욱만 본선까지 함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지난달 31일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평가전에서 수비수 조유민(샤르자)이 오른쪽 발바닥을 다쳐 전치 8주 진단으로 낙마하면서

훈련 파트너로 동행한 조위제가 대체 발탁됐다.



[서울=뉴시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사전훈련에 돌입한 축구대표팀 강상윤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유트사커필드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2026.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조위제는 55명의 예비 명단에 올라 1일 제출 기한인 최종 26명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조위제가 최종 명단에 오르면서 대표팀은 강상윤도 훈련 파트너로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

4년 전인 카타르 월드컵 때는 공격수 오현규(베식타시)가 훈련 파트너로 월드컵 일정이 끝날 때까지 함께한 바 있다.

당시 오현규는 안와골절 부상으로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했던 캡틴 손흥민(LAFC)의 대체 선수로 동행했었다.

다행히 손흥민이 안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월드컵에 나서면서 오현규는 등번호 없는 선수로 원정 사상 두 번째 16강 진출

을 함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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